
아직도 청년입니다

나에게 청년 시절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에서부터 

교회 생활까지 어려웠던 일보다는 즐겁고 활발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된 생활을 토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며 어른이 되어가던 때였다.  그 중에서 교회 생활은 

나에게 중심이었다.  아무리 고단한 토요일을 보냈어도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 것을 큰일과 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던 때도 있었고, 그리 새롭지 않았던 

찬양 한곡을 불러도 눈물로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을 했던 때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온 인생을 드리고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실은 지금도 늘 준비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음 단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정을 갖게 되었고 목사라는 직분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청년시절이라는 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나의 가슴에 있었던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숨 쉬고 그 당시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일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힘은 이전과 같지 않지만 마음에 

중심은 청년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육신의 나이와 

마음에 나이게 다르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가슴에는 청년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4-5절)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의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이 청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타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불러주신 부르심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육신의 나이를 자랑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매일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청년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모두는 과정 중이다.  천국으로 가는 청년의 시간이다.  어른도 없고 

늙은이도 없다.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새롭게 또한 청년에서 더 이상 늙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니 교회는 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곳이 되고 만다.  예배가 그렇게 뜨거워지고 기도가 

불타오르며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늙은이 행세를 그만하고 푸르고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


